
[여린 퇴마사 색동의 아이여! 조선팔도의 모든 그림자를물리치거라! ]

“ 워허이~ 잡귀 이놈아 어서 물럿거라~!!”
(영이는 팥을 던져, 소금도 던져- 부적도 던져 부채도 휘둘러)

🪭 이름 :神影
신 영 귀신의 그림자

👻 나이 : 20 ?

어리다 하여-.. 이 몸을 무시하지 말거라!

🪭 성별 : 여성

여인이다!

👻 성격 :

오만한
자신의 재능을 그 무엇보다 믿으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퇴마와 무속적인 일에서 높은 재능을 지닌것은 맞으나-..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은 무척이나 부족합니다.

속물적인
돈! 그 누가 돈을 싫어하겠나요? 하지만- 무속인들은 돈을 좋아해서는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관련된 모든! 일은 다 합니다.. 하하, 이러다 화가 온다는 사실을 그녀도 인지하고 있지만요.!

눈치가 빠른
신적인 그녀의 재능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것입니다! 당신의 손짓하나 말투 하나에서 다른점을 찾고 당신를 압박합니다! 신묘한 사람앞에서 거짓을 말한 당신의 잘못인것이죠!

느긋한
“ 뭐- 빨리 해치울 필요가 있느냐-? 헤이~ 천천히 하자꾸나~~ 응? 다과도 하면서! “

순진한? 정이 많은? 어리석은?

🪭 직업 : 퇴마사 ?

하! 이 몸보다 더 강한 재능을 지닌 퇴마사는 본적이 없느니라!

종족 : 인간 ?



L : 화려한것!, 돈! , 다과, 숙이와 한이, 색동의 한복, 옥춘당, 과일

H : 징그러운것, 더러운것, 어리석은 인간

S : 運命 이몸에게 그런것이 있을것 같으냐?

특징 :

160 / 58

그 시대- 인물들 치고는 제법 키가 크고 통통한 편입니다!

물론 그녀가 최단신이지만요!...

🪭어째서냐!!!!!

5월 14일 축시(오전 1시~ 3시) 탄생

ENFP

머리카락은 걸리적거리는것이 불편하여 스스로 잘랐다고 한다

엄청난 불효! 🪭 아냐! 이 몸은 고아다! 효를 행할 부모가 없다고!!!!!!

어린아이와 노인, 노비신분을 지닌 이들에게는 제법 유순한 태도를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일을 좋아한다.

비밀 많고 거짓이 많은 퇴마사.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입이 무거운편

소지품 : 부채🪭 소금과 팥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목검 부적 옥춘당


